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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올해를 빛낸 스포츠선수 

 

 

우리에게 환희와 감동을 선사하는 각본 없는 드라마, 

스포츠를 통해 2013년은 더욱 즐거웠습니다. 

올 한 해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스포츠선수는 누구일까요? 

 

한국갤럽은 2005년부터 매년 말 그 해를 빛낸 각 분야의 ‘올해의 인물’을 발표해 왔는데요,  

올해는 이를 위해 지난 11월 1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의 만 13세 이상 남녀 1,702명을 개별면접 

조사했습니다. 지난 주 영화배우에 이어 오늘은 스포츠선수, 이후 탤런트, 코미디언/개그맨, 대중

가수/인기가요 등 ‘2013년을 빛낸 인물’을 차례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조사 개요 

    

1. 조사기간: 2013년 11월 1~18일(18일간) 

2. 표본추출: 2단계 층화 집락 지역 무작위 추출-표본 지점 내 성/연령별 할당 추출 

→ (참고) 한국갤럽 옴니버스 조사 표본설계 보고서 

3. 응답방식: 면접조사원 인터뷰  

4. 조사대상: 전국(제주 제외) 만 13세 이상 남녀 1,702명 

5. 표본오차: ±2.4%포인트(95% 신뢰수준) 

6.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조사 

 

주요 결과 

 

 올해를 빛낸 스포츠선수 1위, ‘메이저리그 첫해 14승,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 2위는 ‘피겨여제’ 김연아 

 10위권 선수 종목: 야구 4명, 축구 3명, 피겨, 리듬체조, 수영 각 1명 

 야구선수는 30/40대, 축구선수는 10/20대가 선호, 여성은 류현진보다 김연아! 

  

http://panel.gallup.co.kr/Contents/GallupReport/한국갤럽옴니버스조사_표본설계보고서(2012030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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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를 빛낸 스포츠선수 1 위, ‘메이저리그 첫해 14 승,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 

– 2 위는 ‘피겨여제’ 김연아 

 

‘LA 다저스의 괴물투수’ 류현진이 한국갤럽의 ‘2013년을 빛낸 스포츠선수’ 1위를 차지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1월 1일부터 18일까지 전국(제주 제외)의 만 13세 이상 남녀 1,702명을 

대상으로 올 한 해 한국을 빛낸 스포츠선수를 두 명까지 물은 결과, 류현진이 51.4%의 지지를 

얻어 지난 해 8위에서 7계단 수직 상승해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  

 

류현진은 올해 메이저리그에 데뷔해 14승 8패 평균자책점 3.00의 빼어난 성적을 기록했으며 

내셔널리그 챔피언 결정전 3차전에서 7이닝을 3안타 무실점을 막아내 한국인 최초 포스트시즌 

승리투수가 되기도 했다. 그동안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한 박찬호, 김병현 등과 달리 한국 

프로야구를 거쳐 메이저리그로 진출한 최초의 선수로 국민적 관심을 받았으며 좋은 성적뿐 

아니라 다저스 동료인 유리베, 푸이그 등과 짓궂은 장난으로도 깨알 같은 재미를 선사했다. 

  

2위는 35.2%의 지지를 받은 김연아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회 연속 올해를 빛낸 스포츠선수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김연아는 ‘피겨여제’라 불릴 정도로 명실상부 현역 최고의 피겨 스케이트 

선수로, 밴쿠버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여자 싱글 부문 4대 국제 대회 그랜드슬램을 사상 

최초로 달성했다. 소치올림픽까지 현역 연장 선언 후 올해 3월 세계 선수권 우승을 차지했고 

최근 부상에서 회복해 출전한 크로아티아 골든 스핀 오브 자그레브 대회에서는 시즌 최고점을 

기록하며 내년 올림픽 2연패 달성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김연아는 2007년 이후 올해를 빛낸 

스포츠선수 1위에 3회, 2위에 3회 올라 박지성과 함께 한국 최고의 스포츠선수다. 

 

3위는 2012년 올해의 선수 1위를 차지했던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24.9%)였다. 손연재는 작년 

런던올림픽 개인종합 5위에 이어 올해 출전한 모스크바 가즈프롬 그랑프리, 포르투갈 리스본 

월드컵, 이탈리아 페사로 월드컵에서 상위권에 올랐으며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린 아시아 

선수권대회에서는 개인 종합 1위를 달성했다.  

 

4위는 ‘한국 축구의 영웅, 영원한 캡틴’ 박지성으로, 18.8%의 지지를 얻었다. 박지성은 작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퀸즈 파크 레인저스로 이적한 후 팀이 2부로 

강등되는 힘겨운 시즌을 보냈으며 올해는 친정팀인 네덜란드 PSV 아이트호벤 복귀해 젊은 

선수들로 구성된 팀에 노련함을 보태고 있다. 박지성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 연속 올해를 

빛낸 스포츠선수 3위권에 들었으나, 올해는 4위를 기록했다.  

    

5위는 메이저리그 신시내티 레즈의 강타자로 등극한 ‘추추트레인’ 추신수(17.0%)였다. 추신수는 

올해 154게임에 출장해 홈런 21개, 타율 285의 좋은 성적을 거뒀으며, 역대 메이저리그에서 

6명이 11번밖에 기록하지 못한 한 시즌 ‘20홈런-20도루-100안타-100볼넷-300출루’를 달성했다. 

현재 미국 프로야구 자유계약(FA) 시장에서 대어급 외야수로 텍사스 레인저스와의 초대형 계약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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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을 빛낸 스포츠선수 – 상위 10위 (2명까지 자유응답) 

순위 이름 % 종목 소속팀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류현진 

김연아 

손연재 

박지성 

추신수 

박태환 

이대호 

손흥민 

기성용 

이승엽 

51.4 

35.2 

24.9 

18.8 

17.0 

5.9 

4.7 

4.5 

3.1 

1.9 

야구 

피겨 

리듬체조 

축구 

야구 

수영 

야구 

축구 

축구 

야구 

LA 다저스 

- 

- 

PSV 아이트호벤 

신시내티 레즈 

- 

오릭스 버팔로즈 

바이엘 레버쿠젠 

선더랜드 

삼성 라이온즈 
 

질문) 2013 년 한 해 동안 가장 한국을 빛낸 스포츠선수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녀 구분 없이 두 명만 말씀해 주십시오. (2 명까지 자유응답) 

 

10 위권 선수 종목: 야구 4 명, 축구 3 명, 피겨, 리듬체조, 수영 각 1 명 

 

‘2013년을 빛낸 스포츠선수’ 10위권에는 야구선수가 4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축구선수가 3명으로 양대 인기 종목 선수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올해는 특히 메이저리거인 

류현진과 추신수, 일본 프로야구에서 활약 중인 이대호(7위, 4.7%) 등 야구선수들이 두각을 

나타냈다. 축구선수로는 박지성 외 최근 내년 월드컵에서 가장 활약이 기대되는 선수로도 이름을 

올린 손흥민(4.5%)과 기성용(3.1%)이 각각 8위와 9위를 차지했다. 

 

개인 종목 선수로는 김연아, 손연재, 박태환(6위, 5.9%)이 꾸준한 활약을 선보이고 있다.  

또한 국내파 선수로는 일본에서 U턴한 이승엽(10위, 1.9%)이 유일하게 10위권에 들었다. 

 

▶ 올해를 빛낸 스포츠선수 – 최근 7년간 추이 (2명까지 자유응답, 단위: %) 

순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1위 

2위 

3위 

4위 

5위 

김연아(52.0) 

박태환(45.4) 

박지성(28.8) 

이승엽(11.8) 

최경주 (5.2) 

김연아(56.1) 

박태환(55.4) 

박지성(23.9) 

장미란(21.8) 

이승엽(11.5) 

김연아(82.8) 

박지성(40.7) 

박태환(14.5) 

추신수(10.9) 

박찬호 (9.6) 

박태환(61.6) 

김연아(50.0) 

박지성(35.6) 

추신수(16.2) 

장미란 (7.7) 

순위 2011년 2012년 2013년 

1위 

2위 

3위 

4위 

5위 

박지성(57.6) 

김연아(55.9) 

박태환(26.0) 

이대호 (6.5) 

박주영 (5.4) 

손연재(37.6) 

박태환(29.1) 

박지성(23.7) 

김연아(23.0) 

양학선(16.3) 

류현진(51.4) 

김연아(35.2) 

손연재(24.9) 

박지성(18.8) 

추신수(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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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선수는 30/40 대, 축구선수는 10/20 대가 선호, 여성은 류현진보다 김연아! 

 

올해를 빛낸 스포츠선수로 30/40대 남성의 72%가 류현진을 지지하는 등 30/40대는 야구선수를 

많이 꼽은 반면, 10/20대는 박지성, 손흥민 등 유럽에서 활동 중인 축구선수를 많이 꼽았다. 

 

성별로도 차이를 보여, 남성에 비해 여성들은 김연아와 손연재에게 더 큰 지지를 보냈다. 

 

▶ 2013년을 빛낸 스포츠선수 – 성/연령별 (상위 10위, 2명까지 자유응답, 단위: %) 

 
표본수 

(명)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류현진 김연아 손연재 박지성 추신수 박태환 이대호 손흥민 기성용 이승엽 

전체 1,702 51.4 35.2 24.9 18.8 17.0 5.9 4.7 4.5 3.1 1.9 

성 

별 

남성 

여성 

849 

853 

61 

41 

27 

43 

19 

31 

19 

19 

22 

12 

5 

7 

5 

5 

6 

3 

3 

4 

2 

2 

연 

령 

별 

13~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이상 

176 

250 

307 

335 

303 

331 

42 

52 

63 

62 

51 

35 

37 

37 

30 

31 

35 

42 

30 

25 

21 

24 

28 

24 

21 

27 

15 

14 

17 

22 

11 

15 

26 

23 

14 

10 

11 

9 

5 

4 

6 

3 

2 

3 

7 

7 

3 

4 

10 

8 

5 

4 

2 

2 

8 

3 

2 

3 

2 

3 

2 

1 

2 

3 

1 

2 

남성 13~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이상 

93 

130 

157 

170 

154 

145 

54 

58 

72 

72 

63 

45 

23 

27 

22 

22 

31 

38 

23 

18 

16 

19 

19 

18 

26 

31 

14 

11 

16 

24 

15 

17 

30 

29 

21 

14 

8 

9 

4 

4 

3 

3 

3 

3 

6 

8 

4 

5 

12 

12 

7 

6 

1 

2 

4 

4 

1 

4 

1 

3 

2 

1 

1 

4 

3 

2 

여성 13~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이상 

83 

120 

150 

165 

149 

186 

29 

45 

54 

51 

39 

27 

54 

49 

38 

41 

39 

45 

38 

33 

26 

30 

36 

29 

15 

22 

16 

17 

19 

21 

7 

12 

22 

18 

7 

7 

15 

10 

6 

5 

8 

4 

2 

4 

8 

6 

2 

4 

9 

3 

2 

2 

3 

1 

11 

1 

3 

3 

3 

3 

2 

0 

4 

3 

0 

2 

질문) 2013 년 한 해 동안 가장 한국을 빛낸 스포츠선수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남녀 구분 없이 두 명만 말씀해 주십시오. (2 명까지 자유응답) 

 

 

 

문의 한국갤럽 기획조사실 02-3702-2571/2622 


